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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거처는 어디일까. 소리가 사라지는 곳으로 따라가면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지연은 소리를 건져 올려 잘 말려두었다가 그 소리의 손길로 세상을 쓰다듬는 사람 같다. 소리를 다스리고 
달래는 아름답고 착한 마녀 같기도 하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연과 나는 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소리가 있어, 소리라는 감각의 그 아득함 때문에, 소리라는 감각의 그 현묘함으로 인해, 
남다른 소리에 �한 예민함과 편애 때문에 지연과 나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인 ‘웨더 리포트’를 들으며 그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알고 보니 지연은 마녀가 아니라 소리를 
실험하고 탐구하고 발명하고 사유하는 성실한 학자나 시인에 가까운 사운드 아티스트다. 
  
“나는 종종 작가들이 목소리가 없는 �상들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더 흥미로워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은 
목소리를 다루더라도 의미를 지운 소리음색, 말투, 뉘앙스, 발화의 방식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증거 하지 않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 조금 다른 ■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에는 그의 작업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잘 나타나 있다. 작가가 주도하는 서사보다는 소리를 내는 언어 즉 
증언이 아닌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 혹은 소리 차체의 울림이나 공간감, 배경, 색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도시생태계의 인공적이고 문화적인 소리들보다 도시생태계의 주변부나 
도시자연 그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떠도는, 혹은 미끄러지는 소리들과 자연생태계의 본원적이고 
즉물적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들을 그의 그물망으로 건져내는 의미 있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시인이 아무리 관념이나 추상, 주관이 아닌 사물의 편에 서고자 해도 그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국 언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리채집가인 그는 미끄러지고 사라지려는 자연의 언어를 왜곡하거나 의미로 덮어씌우지 
않고 그�로 오롯하게 건져내어 우리 앞에 내놓는다. 지연은 우리에게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작업의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그가 소리를 건져올리기 위해 겪는 수고로움이 어떠한지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체로 소리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듣고 보이기 때문에 듣는다. 몸으로 느껴지기에 듣게 되고 몸이 
먼저 느낀 후에 듣는다. 가을에는 단풍든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에 미혹되어 소리를 듣지도 못하거나 ‘보게’ 
되고, 겨울에는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살얼음이 물 위에서 엉기는 소리나 멀리서 쩡쩡 갈라지는 강의 
두꺼운 얼음소리도 ‘체감하게’ 된다.  
 
소리에는 아주 여러 겹의 비Â이 있다. 그 비Â은 집중하고, 궁구하고, 텅 빈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깊이 
사유하고, 문득 어떤 찰나의 순간을 잡아채야만 간파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들려오는 시계의 초침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 숨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침묵의 소리는 Ý원히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산들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꾸는 소리, 그 바람이 그리는 미세한 커브의 결에 따라 나뭇잎들이 잎사귀의 한 면을 
일제히 뒤집는 소리,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창가에 바싹 붙어 누워 밤에서 새벽까지 밤하늘의 별이 천천히 
자리를 바꾸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지구의 자전이나 먼별에서 운석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소리의 어지러움도 있다. 드넓은 바다에 있는 모래 한 알을 만져보는 것과 같은 소리의 
신비다. 우리 몸의 Ý적인 감각이 그 순간들을 일깨우는 것일까. 그 순간들이 우리의 Ý혼으로 무연히 스며드는 
것일까.  
 
소리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의 Ý역과, 그 파장의 수도 없는 물결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Ý역이 있는 듯하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숨은 장소들을 드나들어보아야 한다. 들리고 
보이는 세상의 모든 소리마다 얼마나 많은 속삭임과 울림이 숨어 있는 것인가. 밤의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작고 낯선 소리 한 조각, 흐르는 시간의 간지러운 속삭임, 먼데서 오고 있는 지각의 울림을 
통한 비의 예감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우주적인 소리의 운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간혹 그 소리의 심연과 마주해야 한다.  
 
감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는 귀가 아니라 소리를 어루만지는 귀를 가지고 
싶다. 남들이 듣지 못 하는 것을 듣는 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귀 기울여 듣는 귀가 되고 싶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세상을 애틋하게 내게로 불러들이는 것, 내가 사물들에게로 걸어들어가 그들의 편이 되는 것이다. 많이 
듣게 되면, 그 감각을 통해 세상과 조금 더 친근해지지만 �신 그 소리들 탓에 조금 더 아프게 된다. 소리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러기에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힘없고 가여운 존재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다.  
 
웨더 리포트를 통해 지연이 건져 올린 소리들을 들으니 제주의 흙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당근 밭이나 양파 밭을 
지나가면서 맡았던. 그리고 동네 앞이나 당집의 늙은 팽나무들을 마구 흔들어�는 바람소리도 떠올랐다. 
파묵과 발묵을 오가는 빗소리에 내 방이 서서히 젖어버린 저녁이 있었다. 울리고, 스며들고, 번지고, 잠식하고, 
달래고, 사라지는 소리의 풍경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 놀란 적도 있다. 말이 아닌 허밍은 풍경의 틈에 
묘하게도 잘 스며들어 있었다.  
 
 “곤충의 소리도, 파도도, 모래알갱이도 한없이 많고 그 작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내가 다다를 수 없다.”  
지연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발견한, 소리 없이 소리를 발굴하러 다니는 사운드 아티스트 김지연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나는 최�한 지연시키고 싶어진다. 그의 ‘웨더 리포트’ 작업을 들으며 나도 소리를 통해 다시 내가 속한 
이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형상을 부여해보고 싶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주적인 소리로 함께 묶여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이 숨을 쉬고 소리 내어 움직인다. 죽은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 있고 
다다를 수 없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듣는다. 감각한다. 세상의 모든 소리, 신비하다. 
 
웨더리포트 (augdec 2015, jeju) 


